
美, 핵심 기술 연구소(CTI)를 設立  

최근, 美 행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소(Critical 

Technology Institute, CTI)가 설립되었다. 과학 재단 (NSF)의 책임 하에 760만 달러(2년

간)의 예산으로 發足한 동 연구소는 앞으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의 대외 경쟁력

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 관련 전략을 수립, 이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키

는 것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. 당초 과학 기술 정책국(OSTP) 산하 기구로 세워질 계

획이었던 이 기구는 그 성격과 기능의 독립성을 위해 운영책임이 과학 재단으로 이관될 것

으로 알려지고 있다.  

CTI의 설립안은, 1990년 美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. 지금까지, 매년 

30억 달러가 넘는 非軍需部門 연구 개발 지원금이 산업체와의 협의없이 비효율적으로 분배

됨으로써 美國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상실로 연결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, 지원 정

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 부문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연구 기구(think tank)

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던 것이다. 당초,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

각이 있었으나, 贊反 兩論의 진통 끝에 최근 출범하게 된 것이다.  

CTI가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

을지는 아직 미지수다. 우선은, 정부의 설립 허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「외부」의 전문가들

을 중심으로 연구소가 구성되므로, CTI의 정책 건의가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

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. 또한 기업간의 이해의 相衡을 방지하기 위해 이

사회의 구성에 기업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산업 부문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

지도 불확실하다. 그러나, 동 연구소의 운영 지침은, 모든 事案의 진행 과정에서 기업인들

과의 협의를 明示함으로써 산업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확보된 셈이

다. 어쨌든, 미국의 기술 정책의 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CTI의 앞날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. 

-박용태(동향 분석 연구실)-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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